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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가능한 일 

범죄 이전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은 많지 않다. 에덴 동산은 동방 

어딘가에 있었고 그곳에서 땀 흘리지 않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자손을 낳지는 않았지만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아담이 가진 지혜와 통찰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고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고자 하셨다. 아담은 각 생물을 불렀고 아담이 부른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지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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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우리가 범죄 이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타락 이전에 아담이 

소유했던 지혜와 영광, 힘과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부요와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움과 

완결성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그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상상에 불과하며 그때의 실제를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로 오염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때를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 복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타락한 인생이 아무리 고결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영속성과 가치가 함의된 용어를 동원해도, 타락 이전의 상태는 우리의 이성이 

닿을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 물론 이것도 죄의 결과 중 하나다. 

 

눈금 지우기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추한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악한지 측정하는 눈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우리의 취향, 선호도,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입맛에 따라 옳고 그름을 나누고 

판단한다.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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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하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눈금을 지우는 일이다. 내 눈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금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눈금이 지워지지 않고 더 정교해지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눈금 위에 하나님의 눈금을 더한 것이다. 이런 경우 측정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로 타인이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더 엄격하고 잔혹하다. 이런 사람들이 측정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날은 쉽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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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말’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본질에서 멀어지고 

초점을 잃게 되며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뱀의 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 뱀이 

제시한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교회에 관한 갖가지 말과 이론이 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하자. 하나님에 관한 이론들은 날이 갈수록 세련되고 

정교하며 들음직하고 신뢰할만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